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광양시)

□ 민원 제목 : 광양읍 덕례리 동주마을을 주령마을과 동지마을로 분리 요청

□ 신청 원인  

○ 8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동지마을과 주령마을로 분리되어

있으나, 행정상 동주마을(동지와 주령을 합쳐 동주)만 존재하여

마을회관 등 주요 공공시설물은 주령마을에 있고, 주민지원

사업들도 주령마을에 편입되어 있음.

○ 여름철 무더위 쉼터, 사업 주민설명회 등 공공시설물 이용 및

행정업무 참여시 동지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8차선

도로를 지나 마을회관이 있는 주령마을까지 가야하는 등 주령

마을의 주민과 차별을 받고 있어 동주마을을 주령마을과 동지

마을로 분리 요청

□ 피 신청인 등의 주장

○ 주무과 의견

- 민원 내용 수용 가능 여부 : 가능

- ｢광양시 행정동･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｣제3조(설치

기준)에 마을구성의 최소 단위인 “반”의 구성 기준이 20가구로

명시되어 있음.

- 2025년 7월 기준, 동지마을은 19세대(33명)거주 중으로 마을

구성요건 미구비 상태나,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

마을은 주령마을과 동지마을 사이 물리적 거리(약 1.5km)에 따른

주민공동시설 이용 불편 및 본 마을로 이동시 8차선 도로 횡단에

따른 사고발생 우려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마을 분리 검토가

필요하다 판단됨.



- 다만, 마을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

검토 절차가 필요하며, 최종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

따라 행정 처리 기간이 2~3개월 소요됨.

- 2025년 7월,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읍･면･동 전수조사를

통해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를 일괄 조례 개정 추진코자 함.

□ 사실관계

○ 동지마을과 주령마을 현황

- [그림 1]과 같이 동주마을과 주령마을은 순천과 광양의 경계를

잇는 반송재에 걸쳐있는 마을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(8차선)을

기준으로 도로 위쪽에는 주령마을이, 아래쪽에는 동주마을이

형성되어 있음.
[그림1]

주령마을

동지마을

- 현장 확인 결과, 자연마을은 동지마을과 주령마을 두 곳으로

형성되어 있으나, 현재 행정상 동주마을 이장(오길종)은 주령마을

주민이며, 마을회관은 [그림 2]와 같이 주령마을에만 위치해 있음.
[그림2]



○ ｢광양시 행정동･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｣제3조 제2호

- ｢“통”은 4개~6개 반으로 구성하고, “반”은 20가구~30가구로

구성하되, 마을단위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

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｣라고 명시되어 있음.

구 분 세대수 인구수 비 고

계 66세대 102명

동지마을 19세대 33명

주령마을 47세대 69명

□ 관계법령 등

○ ｢지방자치법｣ 제7조

○ ｢광양시 행정동･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｣ 제3조

□ 판단 및 결론

○ 광양읍 덕례리 동지마을과 주령마을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

기준으로 마을단위 및 취락형태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. 그러나

행정상 같은 마을임에도 마을회관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주령

마을에만 존재하여 동지마을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등으로 인해

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○ 또한, ｢광양시 행정동･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｣제3조

제2호에는 “마을단위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

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”라고 되어있음에 따라 행정상 전혀 불가능한

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요청대로 동지마을과 주령

마을을 분리하는 것으로 “의견표명” 함.


